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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산업부 말 바꾸기 ‘미니 외투단지’ 수도권도 지정

허용”(‘13.10.21, 세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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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“산업통상자원부가 ‘미니 외국인투자단지(중소협력 단지형 외

국인투자지역)’에 대해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도 지정을 허용”

했다는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보도내용 중 “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수도권 지역에

대해서도 지정을 허용했다”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

ㅇ 지난 9월 26일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수도권이 제안하여 낙후

지역인 수도권 접경지역에 미니외투를 허용하자는 논의가

있었으나 논란이 있어 최종결정이 나지 않았음

□ 또한, 보도내용 중 “미니 외투단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존

단지형 외투지역에 80% 이상이 입주해 있어야 한다는 입주율

요건이 있었지만, 5개월도 되지 않아 이 요건마저 슬그머니

삭제해 당장 경기·인천 북부 등 수도권의 미니 외투 지정이

가능케 했다”는 내용도 사실이 아님

ㅇ 미니외투에 대한 입주율 한도 배제는 비수도권의 미니외투

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이 제안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를 통과

했으며, 수도권은 미니외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

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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